
권오형 삼덕회
계법인 대표는
한국공인회계
사회가 6월 1 0
일 주최한 정
기 주주총회에

서 임기 2년의 신임회장으로
선출되었다. 신임 권 회장은
경희대를 졸업한 뒤 한림합동
회계사무소와 대성회계법인대
표를 거쳐 2 0 0 5년부터 삼덕회
계법인 대표를 맡아왔다.

권오곤權五坤
(검교공파 사
복재思復齋 權
定 2 1대손) 국
제형사재판소
(ICTY) 상임재

판관은 제1 6회‘자랑스러운 서
울법대인法大人’표창을 받았
다. 6월 4일 오후 4시 3 0분 서
울프라자호텔 그랜드볼룸(별관

지하 2층)에서 서울대 법대 동
창회(회장 이재후)가 주최하는
시상식에서 이상우李相禹 한림
국제대학원대학교 총장과 이
영준李英俊 변호사와 함께 표
창을 받았다.

권용우 성신여
대 지리학과
교수는 최근
대한지리학회
차기 회장으로
선출됐다. 임

기는 내년 1월 초부터 2 0 1 0년
1 2월 말까지다. 권 교수는 중
앙일보 신국토포럼의 회원이
다.

권기석權奇奭
(본지 객원편
집위원)씨는 6
월 1일 서울대
학교 규장각
학예연구사로

발령되었다. 그는 서울대 국사
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석
사를 거쳐 박사과정을 수료하
고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의 연

구조교로 재직 중이었다. 서울
대 규장각에서 박사 학위 논문
을 준비중인 자가 높은 경쟁의
전형을 거쳐 학예연구사로 임
용되는 것은 이례적인 경우로
알려지고 있다.

권오성權五成
씨는 6월 1 5일
미국 최고 수
준인 시카고대
MBA 과정에서
상위 5 %에 해

당하는 하이 아너(high honor)
로 졸업했다. 권씨는 동정공파
3 3세 권태성權泰星(일명 權吉
星) 대구종친회 사무국장의 손
자로 부친 권영석權寧碩(중앙
일보 광고국장)씨와 모친 진성
眞城 이위순李渭順여사와의 2
남 1녀중 둘째로 1 9 7 9년 대구
시 수성구 범어동에서 나서 미
국 일리노이주립대졸로 미국
국방부 신형레이더 전자탐지기
개발연구실에 근무하였으며
2 0 0 3년 N A S A프로젝트에 참여,
화성으로 발사하는 무인 우주

선 연구에도 기여한 바 있다.
권씨는 오는 9월 세계 최대의
컨설팅회사인맥킨지 컨설팅에
입사한다.

권준수 서울의
대 정신과 교
수는 국내 의
학자 중 최초
로 국제정신약
물학회( C I N P ,

Collegium Internationale Neuro-
Psychopharmacologicum) 평의원
회 위원에 뽑혔다. 평의원회는
학회를 대표하는 최고의사결정
기구로 전세계 학회회원 1천여
명의 직접투표에 의해 선출된
다. 권 교수는 정신약물학계의
세계적 대가들과 함께 7월부터
4년간 국제정신약물학회 대표
자로 활동하게 된다. 권 교수
는 1 9 8 4년 서울의대를 졸업하
고 1 9 9 1년부터 정신과 교수로
재직하며 정신분열병과강박증
분야에서 2 7 0여편의 논문을 발
표했다. 현재 대한정신분열병
학회 이사장ㆍ대한불안의학회

회장ㆍ대한정신약물학회 부이
사장 등을 맡고 있으며 아시아
정신약물학회와 아시아정신분
열병학회 창설에 주도적인 역
할을 하고 있다.

권성훈 서울대
전기공학부 교
수는 6월 1 5일
유체가 흐르는
기판 바닥에
미세한 홈(레

일)을 만들고 그 홈을 따라 작
은 부품들이 움직이며 스스로
조립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수
백㎛(마이크로미터. 1㎛는 1 0 0
만분의1ｍ) 크기의 에펠탑과
그리스신전, 컴퓨터 키보드 등
을 만들었다고 밝혔다. 권씨는
또한 이 기술을 이용해 마이크
로채널 안에서 세포 블록들을
조립하고 세포를 성장시키는
연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.
이 연구는‘네이처 머티리얼
스’7월호 표지 논문으로 결정
됐다. 

1 12 0 0 8년 7월 1일 화요일 제115호

도 확인되고 지대한 황은皇恩
이 내려 가출옥假出獄을 시키
도록 되었으니 소요의 절차를
밟도록 하라.”
하였다. 그러자 누군가는 말

없이 그저 일어서‘감방으로
보내주시오’하고 도로 나가려
하였으나 남정각과 박원산은
역으로 형무소장을 훈계했다.
“개전이라니 무슨 개전을 확
인했다는 게요? 독립운동자가
개전을 한다 하면 이는 제 조
국의 독립을 부인한다는 소리
가 아니오? 그런 소리는 사람
의 입에서 사람의 입으로 건너
다닐 언사가 아니니 금후로는
주의하시오.”
그리하여 의열단원들은 가출

옥을 거부했다. 그러자 이번에
는 교회사敎誨師가 그들을 하
나씩 사무실로 불러 극히 은근
한 언사로 회유했다. 그들을
일변 회유하여 전향시키는 것
이야말로 총독부로서는 밀정정
책에 못지않게 주력하는 일이
었다. 이를 모를 리가 없는 의
열단원이 또한 수월히 넘어가
지 않았다.
“우리 동족을 도륙하고 인격
을 짓밟는 그대들이 갑자기 화
색을 띠고 양두구육羊頭狗肉이
되니 무슨 까닭이오?”
“소화천황폐하昭和天皇陛下
의 등극登極에 따른 은사恩赦
의 감형도 받지 않겠다는 것인
가?”
“은사를 내리고 감형을 주고
안주고 하는 것은 그대들의 일
이요, 개전을 하고 아니하고는
우리 일이요. 열번을 죽어도
개전하지 않는 것은 우리 독립
운동자의 신조이니 그래도 조
건없이 나가라면 지금 바로 나
가고 싶소. 허나 개전운운한다
면 뼈를 이 형무소 담안에 묻
을지언정 나가지 않겠소.”
이렇게 맞서다가 고성이 터

지고 잉크병을 던지거나 책상
을 밀어붙이기도 하였다. 이러
한 서대문형무소 의열단 수인
들의 기세가 두드러져 이들을
총독부의 법무국法務局에서 만
만히 여기지 못했다. 그리고
이러한 기세가 형무소내의 일
반범에게까지 전이되었다. 그
러나 그런만큼 그 열악한 수형
생활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
없는 것이었다. 개전과 감형
등을 거부한 김시현은 서울에
서 대구형무소로 이감移監되고
다시 안동형무소로 전감轉監되
었다. 고향 안동형무소에서 복
역하고 있는데 밤중에 그곳 간
수장看守長 이모李某가 그의
독방문을 열고 들어와 낮은 목
소리로 말했다.
“김선생, 나도 안동사람이외
다. 선생이 옥내 생활에서 행
상行狀을 좀 부드럽게 하시면
머지않아 출감의 혜택을 받으
시게 될 겝니다. 그렇지 않고
현재와 같이 항거만 고집하시
면 여러 가지로 불리할 뿐이니
득책이 아닙니다.”
부탁을 겸하여 타이르는 소

리였다. 김시현은 역시 낮은
목소리로 차분히 대답했다.
“함께 안동사람이니 반갑소
이다. 그런데 안동이라고 해서
사람만 사는 게 아니라 제 몸
하나 안일을 위해 무슨 짓이든
마다 않는 사람 모양의 개돼지
도 같이 삽니다. 허나 우리는
사람이니 사람답게 살아야 되
지 않겠소?”
고향 안동형무소에서도 교회

가 되지 않자 형무관들에게 버
거운 수인 김시현은 다시 대구
형무소로 이감되었다. 그리고
1 9 2 9년 1월 2 9일에 그곳에서
출감하였다. 10년 징역형을 받
았으나 실제는 만 6년 가까이
복역하였다. 이는 1 9 2 6년 1 2월
에 일본의 대정大正 천황이 죽
고 소화昭和 천황이 즉위함에
따른 대사령으로 가출옥까지도

거론되면서 개전을 거부하고도
감형을 받은 때문이었다.
이종률李鍾律의 전기는 이때

김시현이 출감하는 대구형무소
의 정문앞에 권애라가 여덟살
난 아들 김봉년金峯年을 데리
고 와 기다리고 있었다고 기록
하고 있다. 다른 기록을 견주
어보아도 이는 사실로 보인다.
그때까지 어린 김봉년은 개성
의 외가에서 자란 것으로 추측
된다. 그리고 권애라는 이때까
지 중국의 소주蘇州에 있으면
서 어떤 경로를 통해 김시현이
대구형무소에서 이날 출감된다
는 소식을 듣고 미리 입국해
개성 집에서 아들 김봉년을 데
리고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
다. 그러나 권애라는 이때 아
들 봉년에게 그 아버지에 대한
귀띔을 해주지 않았던 것으로,
김시현도 어린 자식에게 자기
가 아버지임을 밝혀 알게 행동
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
있다. 권애라는 김시현이 햇수
로 7년을 복역하는 동안 형무
소에 나타나 면회를 한 일이
없었다. 이는 그 신분노출의

위험 때문임은 물론이었다. 권
애라는 놀랍게 수척하여 건강
이 매우 약화된 김시현을 보고
매우 놀랐다. 그래서 우선 고
향 안동으로 가 섭생攝生부터
할 것을 권했다. 아직도 안동
본가에 권애라와의 결혼 사실
과 소생 봉년이 있는 것 등을
알리지 않은 상태이고 경찰의
사찰의 눈이 희번득이는 상황
에서 그런 사생활 관계를 노정
시킬 일은 추호도 없었다. 만
약 김시현에게 봉년이같은 소
생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
손자를 찾아다 주손胄孫으로
길러야 된다고 집안에서 법석
이 날 일이었다. 김시현은 이
러한 인정에 끌릴 수가 없었
다. 새 아내와 여덟살난 사내
아이까지 데리고 그가 나타난
다면 고향의 노부모는 물론 집
안이 경사가 났다고 맞이할 것
이었다. 그리고 동지 권애라는
물론 자기까지 발이 묶여 독립
운동의 기개와 큰뜻을 접고 필
부匹夫로 살아가야 할지도 모
를 일이었다. 김시현은 권애라
의 권고에 고개를 저었다.

“나의 섭생은 독립운동으로
해야 하오. 내가 지금 어찌 학
가산 밑 현애리에 가 누워 천
장을 쳐다보고 있겠소? 권동
지, 오늘 내가 이만한 건강이
나마 챙겨 가지고 출감하게 된
것도 실은 독립투쟁의 일념 때
문이외다. 7년 옥중에서 무슨
성과는 없었지만 나름으로 부
단히 항쟁하는 마음을 잃지 않
은 때문에 내가 지금 죽지 않
고 나온 게요. 나는 투쟁이 없
이는 살지 못하거니와 살아도
산 것이 아니오.”
권애라는 더 권유하지 않았

고 그것으로 그들은 또 작별하
였다. 요시찰을 피해 잠행하는
몸으로 그들이 국내에서 동행
해 다니는 일이란 있을 수가
없었다. 김시현은 그길로 어디
에도 들르지 않고 만주의 길림
吉林으로 떠나갔고 권애라는
서울과 개성을 들르며 주선을
한 다음 중국의 소주로 돌아갔
다. 이때 아들 봉년은 교육을
시키기 위해 더 개성 친정에
두지 않고 데리고 간 것으로
알려지고 있다.

① 안동권씨 복야공파 아옹공野翁公의 2자 거창공居昌公(審言 : 1502~1574) 후손의계
보系譜 수정은 6월 3 0일로 마감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② 시간창고(타임캡슐)에 들어가 5 0 0년후의 자손에게 전할 편지형식의 글을 2 0 0 8년 중
에 수합하기로 하였습니다. 진솔한 삶의 족적足跡이나 부탁의 전언등이면 좋을 것입니
다.
③ 세거비건립을 위하여 적립된 금액은 2천5백여만 원입니다. 세거비건립 사업규모로
볼 때 위 금액으로는 모자랄 것같아 헌성금獻誠金을 모으기로 하였으며 헌성하신 분의
명단은 시간창고에 넣어 전하기로 하였습니다. 헌성금은 시간창고 제작시까지 받기로
하였습니다.
계좌번호 : (농협)079-12-772491 권재종(거창공종중)으로입금
문 의 처 : 011-9750-4855 권재종ㆍ016-234-1309 권종길

* 맛질 홈페이지가 5월 1일부터 w w w . m a t j i l . k r로 변경되었습니다.

안동권씨 재경야옹공맛질화수회장權在琮

거창공계보 수정 마감 및 시간창고 내용물 수합 안내
지난 3월 1 3일 맛질 문회에서 결의된 3가지 사항입니다.

5면에서 계속


